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산림청장 보고가 끝났을 시점에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보고를 잘하셔서 박수를 치기도 했지

만 그 박수 속에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성과와 성공에 해서도 박수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무심으러 나오신 뜻에 해서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뜻을 함께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령이 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나라들을 다닙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내려다보게

되는데, 내려다보면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혹은 못 사는 나라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내려다보면 숲이 푸르고, 가난한 나라는 숲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숲이

푸른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산림정책을 그동안에 참 잘해왔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

여 숲을 잘 가꾼 결과로써 우리도 좋은 숲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잘 사는 나라라고 스스로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차를 타고 그 나라의 수도인 서

울거리를 보게 되면 마을과 도시의 숲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숲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나라

보다 수준이 낮게 보이는 나라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마을과 도시의 숲을 이 수준으로 좀 가꾸

어 놓아야 우리도 수준이 있는 선진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았습

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할 일이 좀 더 남아있다는 뜻

이겠지요.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내리면서 보니까 멀쩡하게 숲이 울창한 곳에 와서

여러분이 나무를 심는다고 하시니 어리둥절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데 무슨 나무를 또

심느냐 그러나 이것은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푸른 숲이 아니고 경제성

이 있는 숲으로 가꾸어 보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산림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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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제성이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식목을 하는 것이지요.

욕심을 좀 더 내자면 마을마다 마을숲을 가꾸어서 숲이 있는 마을을 만들고 더 나아가 전 국토

의 숲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마을이 많이 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회지에 살고 있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아름다운 환

경 속에서 뛰놀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생활에서 숲이 많으면 도

시의 문화수준도 높아지고 환경도 훨씬 좋아집니다.

저도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데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숲이 제일 많은 곳이죠. 그렇게 때문

에 환경도 훨씬 더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덜 시끄러워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집니

다. 그래서 도시숲도 앞으로 좀 더 잘 가꿀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도시숲까지 가꾸는데는 아직 정책적인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는거 같

아요. 개 도시는 행정관할이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보

는데 그 점은 앞으로 관리하는 관할들도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에 있는 숲이 공익적인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여러분이 함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숲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69조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59조 입니까? 제가 10

조 슬그머니 올리려고 했더니 안되네요. 59조인데 우리나라 전체의 GDP가 700조 정도 됩니

다. 700조 정도이니까 59조 이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경

제통계를 낼 때도 항상 경제성장률 통계와 GDP통계만 내는데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여러 가

지 공익적 기능도 함께 평가해서 삶의 질이라던지 국민에게 기여하는 복지를 전부 지수로 계

산하는 시 가 곧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우리 숲이 가지고 있

는 공익적 기능인데 전체적으로 59조하면 참 크지요? 그중에서도 도시 안에 있거나 도시 가깝

게 있는 숲일수록 공익적 기능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익적 기능을 가치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숲을 가꾼 사람에게 적절하게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을 폈

으면 합니다.

따라서 산림청장과 상의하고 연구해서 예를 들면 같은 도시의 땅이라도 일부러 숲을 조성해

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도시의 환경이라는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을 때 재산세를 차

등으로 부가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

안에서 우리가 쾌적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펼쳐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 심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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